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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한국지엠 협력사 어음 거부…연쇄부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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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장폐쇄철회! 경영실사노조참여! 특별세무조

사! 먹튀방지법제정!' 대정부(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동자가 두손을

모으고 발언을 듣고 있다. 2018.03.0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국지엠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할인을 거부하면서 연쇄부도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협력사들은 납품대금으로 받은 60일만기 전자어음을 3%대 금리로 할인해(외상

채권담보대출)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 어음 할인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지엠 1차 협력사들의 지난 2월 기준 공장 가동률은 50∼70%대로 떨어졌고, 매출액(1∼2월)도 전년대비 20∼30%가

량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한국지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대출한도 관리, 여신 축소 등의 조치를 취

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영세한 2~3차 협력부품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어 연쇄 부도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연초부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상승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확정되면서 협력업체들의 수익구조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며 "한국지엠의 수출과 내수판매 부진이 맞물리면서 납품물량이 급감한 협력업체들은 매출액 감소, 가동률 저하 등으

로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협력사들이 2~3차 업체에 끊어준 60일짜리 어음마저 할인이 거부되면, 영세한 2~3차 업체들이 먼저 부도나면서

부품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져 1차 협력사들까지 연쇄부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GM의 협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한국지엠 협력부품업체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말 기준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는 318곳으로, 이중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세방전지, 한국타이어 등 비전문

업체 17개사를 제외할 경우 순수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는 301곳이다. 301곳 중 한국지엠 100% 단독 거래업체는 86곳이며,

납품액의 50% 이상을 한국GM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도 154곳(51.2%)에 달한다. 

 301개 협력업체의 종업원은 9만3015명에 이르며, 이중 100% 단독 거래업체 86개사의 종업원은 1만713명이다. 

 2차~3차 부품업체의 종업원 4만7000여명을 포함하면 14만여명,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 직·간접 이해관계자 고용인원까지

합하면 30만명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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